
연예
2020년 10월 20일10 화요일

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20일·화>

국내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
CGV의 영화 관람료 인상 방침에 여론이 엇
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 할인권을 배포
키로해향후관객의선택이주목된다.신종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사
태로관객이크게줄어들고일부영화가OT
T(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)로 직행하

면서 극장문화에 대한 업계와 관객의 고민
도커지고있다.

CGV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최대
2000원 올리기로 했다. 코로나19 확산 여파
로 인한 관객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이 배경
이다.실제로19일영화진흥위원회에따르면
9월기준올해전체누적관객은 4986만명으
로 전년보다 70.8%나 줄었다. CGV의 방침
은메가박스와롯데시네마등다른멀티플렉
스극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.

이에 “코로나19로 추억의 장소인 영화관
이용이힘든건매우아쉽다.관람료인상외
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”(누리꾼 ss*

***), “관람료가 오르면 영화관 가는 횟수
가줄것이다”(un****)는등목소리가나온
다.반면“영화관에서모두가함께집중하며
공감하는 느낌을 OTT에선 느낄 수 없다”(r
a***)는 시선도 만만찮다. 관객의 논박은
감성을공유하는문화적공간으로서극장에
대한고민을담고있기도하다.

이런시점에정부는사회적거리두기조치
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을 위해 공
연·체육 분야 소비 할인권을 배포하며 영화
관객에게도 혜택을 준다. 28일부터 각 영화
관온라인예매1인당6000원을할인해준다.

극장가는 관람료 인상에 따른 관객 반발

이 영화 할인권을 통해 상쇄되기를 기대하
는 눈치다. 실제로 올해 6월 6000원 영화 할
인권 배포로 5월 153만여명보다 37% 관객
이늘어나 211만여명이극장을찾았다.

다만 최근 흐름이 향후 영화산업에 적지
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심상찮다는 시
선도나온다. 19일 CGV는 3년안에전국직
영점 중 약 30%를 줄이고 상영작과 예상 관
객 규모에 따라 영화관을 탄력적으로 운영
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CGV 측은 “제작과
투자배급등영화산업의전반적인불확실성
이커지고있다”며위기감을드러냈다.

윤여수 기자 tadada@donga.com

1000원인상과6000원할인
코로나에 CGV 등 1000원 인상
정부28일부터영화할인권배포

위클리 추천작

“저에게 10년 후가 있을까요?” 취업 준비에 한창이
던 27세 한 남성이 회사 면접 날 아침, 병원으로부터 위
암 4기 선고를 받는다.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고, 아픈
곳은 하나둘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
끝을 준비한다.

카카오TV 디지털 드라마 ‘아만자’는 하루아침에 암
환자가 된 취업준비생 박동명(지수)의 투병 생활을 그
린다. 김보통 작가가 2013년 연재한 동명 웹툰을 영상
화했다.

고통스러운 투병기 사이에 박동명이 꿈에서 겪는 모
험을 애니메이션으로 삽입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
다. 박동명 역을 맡은 지수의 연기도 눈에 띈다. 점점 말
라가는 암 환자를 표현하기 위해 삭발과 체중을 감량했
다. 가족, 친구와 이별을 준비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
지수 특유의 표정 연기가 인상 깊다.

‘닥터프렌즈’ 등 현재 의사로 근무 중인 유튜버들도
“실제 암 환자와 비슷하다”고 극찬하기도 했다.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취업준비생이 하루아침에 암 걸리면?
카카오TV 드라마 ‘아만자’ 눈에 띄네

카카오TV ‘아만자’의 지수가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.
사진출처｜카카오TV 영상 캡처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‘악뮤’ 수현의 화려한 홀로서기

과연 ‘악동’(樂童)답다. 민트 컬러로 물
들인 머리카락부터 눈에 띈다. 화려한 액
세서리로 포인트를 주고, 짧은 핫팬츠까
지 입었다. 누구나 알던 남매 듀오 ‘악뮤
(AKMU)의이수현이맞나’싶다.

데뷔 6년 만에 처음 솔로로 나서는 이
수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‘싹’ 바꿨다.
악뮤 멤버로 청아한 목소리의 서정적인
발라드를 주로 부른 것과는 다른 변신이
다. 16일 발표한 신곡 ‘에일리언’으로 안
무까지 처음 선보일 정도로 도전과 반전
의연속이다.

19일 스포츠동아와 서면으로 만난 그
는 “오래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는데,
드디어나오게됐다”고 기뻐했다. 생각보
다시간이제법걸렸다는그는“저만이할
수 있는 독특하고 신선한 캐릭터를 그려
보고싶었다”면서“악뮤로보여주기힘들
었던 다양한 끼를 마음껏 더 표현하려 했
다”며설레는마음을감추지않았다.

이수현의 말처럼, 그의 숨길 수 없었던
‘끼’는 외형적 변화는 물론 ‘에일리언’이
라는신선한곡제목,악뮤의이미지그리
고음악과는전혀다른색깔에서나온다.

“음악이나 비주얼적으로 새로운 시도
를할수밖에없었어요.민트색으로머리
카락도 염색해보고, 지금까지 렌즈를 껴
본 적도 없었는데 뮤직비디오 장면마다

다른렌즈를끼고촬영했죠.”
댄스팝장르의 ‘에일리언’은악뮤의오

빠 이찬혁이 만든 곡이다. 어렸을 때부터
음악을 마치 장난감 삼았던 이들이기에
서로에 대한 음악적 신뢰가 밑바탕이 됐

다.여동생의세밀한목소리톤까지잘아
는오빠인만큼솔로데뷔곡을더잘만들
어줄이도없었다.

“대중적이면서도 제 목소리가 살아날
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달라 부탁했는데

기대만큼 만족스러운 노래가 나왔어요.
악뮤로 활동하면서도 음악적 취향이 계
속달라져간다는걸느꼈어요.변화를스
스로 체감하면서 저만의 정체성을 담은
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
든요.”

“정확히단정하기힘든아주독특한콘
셉트”라는 설명처럼 노래는 자존감이 낮
아진 딸에게 엄마가 용기를 주기 위해 그
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말하면서 시작한
다. 여기서도 남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
를엿볼수있다.

“사실은 (노랫말 속)딸이 엄청난 힘을
가진 ‘에일리언’으로 나와요. 하하하! 딸
은엄마의말을듣고용기를얻어정말슈
퍼 에일리언이었던 자아를 찾는 거죠. 곡
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본인이 아무
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자신도 어
떤 비밀을 가진 슈퍼 에일리언일지 모르
니한번파헤쳐보세요!”

악뮤의 이수현과 솔로가수 이수현의
간극은크다.솔로로활동할땐개성과독
특함이 담긴 이야기로 팬들과 소통해야
한다. 대신 혼자 오롯이 활동을 준비하면
서 좋은 점도 발견했다고 말한다. 바로
“센터!”라는것이다.

“솔로는 센터가 저 하나라는 거예요.
가장큰장점이자차별점아닐까요?아주
‘메리트’있더라고요. 하하하! 앞으로 제
이름을 떠올리면 ‘억지스럽지 않다’는 느
낌을주고싶어요.노래할때가장중요하
게 생각하는 게, 말과 비슷하게 노래하자
이거거든요. 발성이나 음색을 제 마음껏
억지스럽지않게표현해보려고요.”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“난슈퍼에일리언!…숨겨왔던끼보여줄게요”
꺜신곡 ‘에일리언’데뷔첫안무선봬
“민트색염색에렌즈도처음껴봐요
꺜단정하기힘들지만독특한콘셉트
꺜취향변화…나만의정체성담았죠”

남매 듀오 악뮤의 이수현이 솔로 가수로 첫 발을 내딛었다. “‘센터’라서 기분 좋다”는 유쾌한 소감이 신
곡 ‘에일리언’에 담은 발랄한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하다. 사진제공｜YG엔터테인먼트


